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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intended to deter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through social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NS addiction proneness. To this end, this study surveyed 408 university students with a self-report questionnaire,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SPSS Macr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NS addiction proneness. Second, there w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NS addiction proneness. Third,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of social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experiential avoidance. Fourth, there was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through social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NS addiction pronen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be used to develop improved measures for preventing SNS addiction pron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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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다른 매체보다 빠르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희복 외, 2014). SNS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이용률이 94.3%이며 고등학생이 87.1%, 중학생이 79.8%로 나타남에 따라 대학생의 SNS 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이는 성인 진입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확대된 대인관계와 사회적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SNS를 이용하여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Erikson (1963)은 성인 진입기에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신뢰를 쌓는 것을 하나의 발달과업으로 보았으며 심리적 부적응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학생 시기에 타인 과의 관계를 쌓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학생들이 타인과 소통을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만나지 않는 인맥이 많고 SNS의 특성인 선택적 관계 맺기로 인해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김은미 외, 2012). 게다가 SNS의 과도한 사용으로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드는 등 현실에서 타인과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가 나타나며 SNS 중독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오윤경, 2012). 또한 SNS의 과도한 사용으로 금단 및 내성 증상이 나타나고 불안, 우울 등 정서적 문제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시력과 수면의 질이 낮아지거나학업에 지장이 있으며 하루 2시간 이상의 사용은 높은 자살사고와 스트레스와 연관이 깊다고 하였다(Hawi & Samaha, 2017; Kirschner & Karpinski, 2010).

      따라서 과도한 SNS 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신체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SNS 중독에 이르는 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이용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SNS 중독은 최근에 떠오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박승혜, 201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SNS 중독의 예방과 완화를 위해 개인의 심리내적인 요인과 SNS 중독과의 관계를 밝혀내어 심리치료 개입의 토대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게다가 SNS 중독과 관련되어 주로 내현적 자기애, 외로움, 불안 등과 같이 개인의 정서나정적인 측면에 한하여 연구된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SNS 중독을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Wachtel, 1994). 이는 SNS가 일종의 사회적 공간이며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이희복 외, 201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SNS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주목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타인에게 결점 없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을 의미하며 대인관계적 측면에 해당한다(Hewitt et al., 200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은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고자 하므로 이상적 자기(the ideal self)를 선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SNS에 몰두하게 된다(Casale & Fioravanti, 2015). 이는 SNS의 특성 상사용자가 원하는 게시물과 프로필 등을 올릴 수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선택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인은 SNS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댓글과 ‘좋아요’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과 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완벽주의적자기제시자들이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줌으로써 관심을 받을 수 있고 높은 기준에 맞는 이상적 자기(the ideal self)를 실현할 수 된다(박승혜, 2019). 즉,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은 높은 기준에 맞는 이상적 자기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채우고자 SNS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Skinner(1953)는 학습이론(Learning Theory)에서 행동과 보상이 결합하면 행동의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이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받게 되면서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어 SNS의 사용이 강화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며 SNS의 사용이 늘어나고 결국 중독에 이르게 된다.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외에 경험회피가 있으며 경험회피란 ‘정서, 심상, 행동 경향성 등과 같은 사적 경험들을 통제하거나 회피하려는 과정’을 의미한다(Hayes et al., 1996). SNS 중독경향성은 일종의 행동중독으로 볼 수 있다(정소영, 김종남, 2014). 중독증후군 모델에 따르면 행동중독에 대한 핵심기저는 동일하며(Shaffer et al., 2004) 중독 장애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 요인에는 경험회피가 핵심 기제임을 밝혀냈다(Forsyth et al., 2003; Kashdan, 2002). 부정적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SNS와 같은 매체로 정서적 회피를 시도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서해소가 되지 않으며 결국 해소되지 않은 부정적 정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독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Capuzzi와 Stauffer(2014)는 경험을 수용하지 않고 회피할수록 SNS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행동중독에 속하는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Wall et al.(2010)은 정서적 회피가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SNS 중독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경험회피 간 관련성에 대해서도 몇몇 연구가 이루어졌다. Santanello와 Gradner (2007)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이 타인에게 자신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나 결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 부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상황을 회피한다고 하였으며, Habke와 Flynn(2002)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약한 면을 보호하기 위해 회피와 같은 대처양식을 빈번하게 사용한다고 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은 타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Hewitt et al., 2003) 취약한 자신을 감추기 위해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고자 하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부정적인 정서에서 회피한다. 즉, 이들은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면 타인에게 거절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평가받거나 불편한 상황에 대한 경험을 회피하여 취약한 내면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기제시 이론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주려고 할수록 사회불안이 증가한다고 하였다(Schlenker & Leary, 1982). DSM-5의 진단기준(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 의하면 사회불안은 ‘타인이나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느끼는 극심한 불안 및 두려움’을 의미한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타인에게 주고자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높은 자기제시 동기가 있으며 원하는 인상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불안을 경험한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은 실제보다 자신을 이상화하여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 높은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것이다. Hewitt et al.(2003)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불안 민감성은 높은 관련이 있으며 불안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초조한 모습을 들키는 것에 대해 높은 두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Mackinnon et al.(2014)의 연구에서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우울과 같은 변인을 통제를 했음에도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특히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은 지속적인 특성이므로 장기간 사회불안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결점을 숨기고 경계하는 특성이 있으며(Hamacheck, 1978), 스스로를 많이 드러내야 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회피 지향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Kashdan, 2002). 박승혜(2019)는 자기 보고식 척도로 대학생의 사회불안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접근-회피 갈등을 측정한 결과,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 대한 접근-회피 갈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Buckner et al.(2014)은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대처행동 중에서도 회피행동을 주로 하고 이러한 경험회피가 대마초와 같은 물질중독을 높인다고 하였으며 Davila와 Beck(2002)은 사회불안과 경험회피의 관련성을 입증하였다. 이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회피방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노출하여 타인과 교류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회피 지향적인 대처방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경험회피가 매개하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경험회피의 관계를 사회불안이 조절하여 SNS 중독경향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4.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을 통한 경험회피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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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 소재의 대학교 재학생인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대학생 450명이 설문을 완료하였으며 SNS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거나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 42부를 제외한 408부의 설문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전체 응답자 중 여학생이 214명(52.5%), 남학생이 194명(47.5%)으로 여학생이 더 많았다. 연령을 살펴보면 18~19살이 108명(26.5%), 20~21살이 150명(36.8%), 22~23살이 69명(16.9%), 24~25살이 43명(10.5%), 26살 이상 38명(9.3%)이며 평균 연령은 만 21.8세(SD=2.06)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이 118명(28.9%)으로 가장 많았고, 1학년이 117명(28.7%), 3학년이 98명(24.0%), 4학년이 75명(18.4%)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에 앞서 2019년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지역의 M대학교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오류를 확인하였고 이를 수정하여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소재의 대학교 재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300부)와 온라인 설문조사(150부)를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간단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도 마찬가지로 설문지에 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입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들만이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300부)과 온라인 설문조사(150부)를 합쳐 총 45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SNS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거나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 42부를 제외한 408부의 설문지를 연구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Hewitt et al.(2003)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Perfectionistic Self Presentation Scale)를 하정희(2011)가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끔 문항을 더하고 타당화하여 만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9문항이며 하위척도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의 8문항, ‘불완전함 행동적 은폐노력’의 5문항, ‘불완전함 언어적 은폐노력’의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3이며, 각 하위 척도인 ‘완벽주의적 자기노력’은 .90, ‘불완전함 행동적은폐노력’은 .85, ‘불완전함 언어적 은폐노력’은 .83으로 나타났다.

        

        
          2) 경험회피
          Hayes와 Strosahl(2004) 의 수용-행동 질문지(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16)를 번안한 문현미(200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6문항이며 하위척도는 ‘기꺼이 경험하기’의 7문항과 ‘행동 요인’의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문항은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1번, 4번, 5번, 7번, 10번, 12번, 13번, 16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심리적 수용이 낮고 경험회피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점수가 낮을 수록 심리적 수용이 높고 경험회피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3이며, 각 하위척도인 ‘기꺼이 경험하기’는 .88, ‘행동요인’은 .88로 나타났다.

        

        
          3) SNS 중독경향성
          Andreassen et al.(2012)이 개발한 Bergen 페이스북 중독 척도(Bergen Facebook Addiction Scale)와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의 성인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간략형 척도를 토대로 정소영, 김종남(2014)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NS 사용으로 인해 역기능적 결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SNS를 계속 사용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중독의 상태를 측정한다. 총 24문항이며 하위척도는 ‘조절실패과 일상생활 장애’의 7문항, ‘몰입과 내성’의 7문항, ‘부정정서의 회피’의 5문항, ‘가상세계지향성과 금단’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9번 문항은 역채점에 해당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SNS에 중독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6이며, 각 하위척도인 ‘조절실패와 일상생활 장애’는 .91, ‘몰입 및 내성’은 .88, ‘부정정서의 회피’는 .87, ‘가상세계지향성 및 금단’은 .86으로 나타났다.

        

        
          4) 사회불안
          Mattick과 Clarke(1998)이 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를 김향숙(2001)이 수정하고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겪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서나 인지 등을 묻는 질문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총 19문항이며 사회불안에 관한 단일척도로 구성되었다. 전체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8번, 10번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개인이 높은 불안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6으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SPSS 22.0을 사용하여 수집된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값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3단계 방식을 참고하였다. 1단계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 간에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2단계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3단계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을 통한 경험회피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SPSS Macro 프로그램인 PROCESS(Hayes, 2013)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각 단계의 통계적 유의성은 Sobel-test의 방식보다 통계적검증력이 높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식으로 확인하였다(Preacher et al., 2007).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문제를 본격적으로 검증하기에 앞서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분석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완벽주의적자기제시는 평균 80.27점(SD=17.00)으로 나타났다. 경험회피의 평균은 67.29점(SD= 15.82)으로 나타났고, SNS 중독경향성의 평균은 52.69점(SD=14.94)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의 평균은 27.49점(SD=16.31)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경험회피(r=.47, p<.001), SNS 중독경향성(r=.42, p<.001), 사회불안(r=.44, p<.001)과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경험회피는 SNS 중독경향성(r=.64, p< .001), 사회불안(r=.60, p<.001)과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 중독경향성은 사회불안(r=.56, p<.001)과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408)

          
          

        

        
          
            
              	구분
              	1
              	2
              	3
              	4
              	
                M(SD)
              
            

          
          
            	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1
            	-
            	-
            	-
            	80.27(17.00)
          

          
            	2. 경험회피
            	.47***
            	1
            	-
            	-
            	67.29(15.82)
          

          
            	3. SNS 중독경향성
            	.42***
            	.64***
            	1
            	-
            	52.69(14.94)
          

          
            	4. 사회불안
            	.44***
            	.60***
            	.56***
            	1
            	27.49(16.31)
          

        

        
          
            ***p<.001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검증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단계에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N=408)

          
          

        

        
          
            
              	단계
              	경로
              	비표준화 계수
              	
                β
              
              	
                t
              
              	
                R²
              
              	
                F
              
            

            
              	
                B
              
              	
                SE
              
            

          
          
            	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경험회피 (ａ)
            	.43
            	.04
            	.46
            	10.63***
            	.24
            	115.96***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SNS중독경향성 (c)
            	.36
            	.04
            	.41
            	9.00***
            	.19
            	85.12***
          

          
            	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 SNS중독경향성 (c＇)
            	.13
            	.04
            	.14
            	3.37**
            	.43
            	146.53***
          

          
            	경험회피 → SNS중독경향성 (b)
            	.54
            	.04
            	.56
            	13.08***
          

        

        
          
            **p<.01, ***p<.001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매개변수인 경험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β=.46, t=10.63, p<.001),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F=115.96,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종속변수인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전체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β=.41, t=9.00, p< .001),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F=85.12,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종속변수인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14, t=3.37, p<.01). 매개변수인 경험회피가 종속변수인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β=.56, t=13.08, p<.001), 설명력은 43%로 나타났다(F=146.53, p<.001).

        독립변수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종속변수인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4(p<.01)로, 매개변수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에 전체효과인 .41(p<.001)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독립변수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종속변수인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매개변수의 효과를 고려한 전체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매개변수인 경험회피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 간에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 간에 매개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은 가상의 무선 표본을 대규모로 추출해 각각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며 Sobel 검증방법에 비해 정확한 추론이 가능하며 검정력도 높게 나타난다(Preacher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으로 표본의 수 5000개를 재추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부트스트래핑의 매개효과 재검증
          
          

        

        
          
            
              	변수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LLCL
              	ULCL
            

          
          
            	경험회피
            	.2376
            	.0273
            	.1886
            	.2967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에서 LLCL과 ULCL 사이에 0이 없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경험회피를 높이고 다시 SNS 중독경향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조절효과 검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Aiken & West, 1991).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평균중심화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사용하였으며 검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조절효과
            (N=408)

          
          

        

        
          
            
              	종속 변인
              	단계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β
              
              	
                t
              
              	
                R²
              
              	
                F
              
            

            
              	
                B
              
              	
                SE
              
            

          
          
            	경험회피
            	1
            	완벽주의적 자기제시(A)
            	.44
            	.04
            	.47
            	10.77***
            	.22
            	115.96***
          

          
            	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A)
            	.23
            	.04
            	.25
            	5.98***
            	.42
            	142.32***
          

          
            	사회불안(B)
            	.46
            	.04
            	.48
            	11.39***
          

          
            	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A)
            	.20
            	.04
            	.22
            	4.90***
            	.44
            	96.95***
          

          
            	사회불안(B)
            	.48
            	.04
            	.50
            	11.65***
          

          
            	(A X B)
            	.10
            	.04
            	.17
            	3.11**
          

        

        
          
            **p<.01,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β=.22, t=4.90, p<.001)와 사회불안(β=.50, t=11.65, p<.001)은 경험회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의 상호작용항(β=.17, t=3.11, p<.01)의 추가로 경험회피에 대한 설명력은 2% 증가한, 총 4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경험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불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을수록 경험회피가 더 높아지며 반대로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있더라도 경험회피가 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

        
          
          

          [그림 2]  
				
          

          
            조절모형
          
          

          

        

        한편, 조절변수의 특정한 값(-1SD, Mean, +1SD)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Aiken & West, 1991). 본 연구에서는 SPSS Macro를 사용하여 조절변수의 조건 값에 따른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검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사회불안 수준이 평균일 때나 1SD 낮거나 높을 때 모두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불안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 
				
          

          
            부트스트래핑의 조절효과 재검증
          
          

        

        
          
            
              	변수
              	
                B
              
              	
                Boot SE
              
              	
                t
              
              	95% 신뢰구간
            

            
              	LLCL
              	ULCL
            

          
          
            	사회 불안
            	-1SD
            	.29
            	.05
            	6.28***
            	.38
            	.20
          

          
            	Mean
            	.21
            	.04
            	5.04***
            	.29
            	.13
          

          
            	+1SD
            	.18
            	.03
            	3.89***
            	.12
            	.05
          

        

        
          
            ***p<.001
          

        

        

      

      
        4.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을 통한 경험회피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충족된 모형을 확장하여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을 통한 경험회피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eacher et al.(2007)의 SPSS Macro model 7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을 통한 경험회피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N=408)

          
          

        

        
          
            	구분
            	종속변수 : 경험회피
          

          
            	비표준화 계수
            	
              β
            
            	
              t
            
            	LLCI
            	ULCI
          

          
            	
              B
            
            	
              SE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20
            	.04
            	.22
            	4.90***
            	.28
            	.12
          

          
            	사회불안
            	.48
            	.04
            	.50
            	11.65***
            	.57
            	.40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X 사회불안
            	.10
            	.04
            	.17
            	3.11**
            	.03
            	.19
          

          
            	구분
            	종속변수 : SNS 중독경향성
          

          
            	비표준화 계수
            	
              β
            
            	
              t
            
            	LLCI
            	ULCI
          

          
            	
              B
            
            	
              SE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13
            	.04
            	.15
            	3.37***
            	.05
            	.20
          

          
            	경험회피
            	.54
            	.04
            	.57
            	13.08***
            	.62
            	.45
          

        

        
          
            **p<.01, ***p<.00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의 상호작용이 경험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β=.17, t=3.11, p<.01). 또한 경험회피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β=.57, t=13.08, p<.001).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 간에 경험회피의 매개효과는 사회불안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일수록 조절된 매개효과가 증가하여 경험회피와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높은 사회불안의 수준에 따라 강화되는 것을 뜻한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프래핑(Bootstrapping)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그 검증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조절변수인 사회불안의 LLCL와 ULCL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으며, 사회불안이 평균일 때나 1SD 낮거나 높을 때 모두 유의미하였다.

        
          <표 7> 
				
          

          
            사회불안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사회불안
              	조절변수의 특정 값에서의 조절된 매개 효과
            

            
              	
                B
              
              	
                Boot SE
              
              	95% 신뢰구간
            

            
              	LLCL
              	ULCL
            

          
          
            	-1SD
            	.30
            	.05
            	.39
            	.20
          

          
            	Mean
            	.22
            	.04
            	.30
            	.14
          

          
            	+1SD
            	.17
            	.03
            	.11
            	.06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을 통한 경험회피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을수록 SNS에 몰입하는 경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는 타인에게 긍정적 인상을 주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Hewitt et al., 2003)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자신의 의도대로 원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SNS에서 충족되면서 SNS에 몰입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이 타인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SNS의 이용 빈도가 높고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정적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와 일치한다(Casale & Fioravanti, 2015). 또한 자신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은폐할수록 SNS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연구(Doğan & Çolak, 2016)와 SNS에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높을수록 SNS 중독으로 이어진다는 연구(임숙영, 임영진, 2017)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대인관계 내에서 자신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은폐하지 않고 적절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SNS 중독경향성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이 결점이 드러나는 상황이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SNS 사용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은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고자 노력하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Hewitt et al., 2003) 평가를 받거나 결점이 드러날 것 같은 상황을 회피한다. 이들은 완벽한 자신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거나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SNS라는 가상의 세계에 몰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은 결점이 드러나는 상황을 회피하여 높은 경험회피가 나타나며, 그 과정에서 SNS에 몰두하여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고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므로 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이 타인에게 자신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나 결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 부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상황을 회피한다는 연구(Santanello & Gradner, 2007)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회피와 같은 대처양식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Habke & Flynn, 2002)를 지지한다. 또한 경험을 수용하지 않고 회피할수록 SNS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 연구(Capuzzi & Stauffer, 2014)와 경험회피가 SNS 중독경향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경험회피가 많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성요안나, 현명호, 2016)와 일치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동기와 의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스스로를 탐색하며 수용하고 취약한 내면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통해 회피하는 대처방식을 개선하여(Thompson & Waltz, 2008) 대학생들의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사회불안이 상호작용을 하여 경험회피의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수준이 단독으로 경험회피를 결정하기보다 사회불안의 정도에 따라 경험회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을수록 경험회피가 더 높아지고 사회불안이 낮은 집단에서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더라도 경험회피가 덜 높아졌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경험회피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회불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불안 민감성의 높은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Flett & Hewitt, 2004)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사회불안을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밝힌 연구(Mackinnon et al., 2014)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경험회피가 높은 사람은 대처양식으로 회피 반응이 많으며 물질중독이 높아진다는 연구(Buckner et al., 2014)와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결점이 숨기고자 높은 회피와 경계가 나타난다고 밝힌 연구를 지지한다(Hamacheck, 1978).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이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며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높은 사회불안을 경험하고 내적 경험이나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험회피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지만(Hewitt et al., 2003)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사회적 상황에서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정서적인 회피를 한다. 사회불안의 수준이 낮으면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더라도 경험회피의 수준이 덜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사회불안을 낮추는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을 통한 경험회피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경험회피를 거쳐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을수록 경험회피가 증가하여 SNS 중독경향성도 높아지는데, 그 수준을 높은 사회불안이 조절하는 것이다. 반면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더라도 사회불안 낮으면 경험회피와 SNS 중독경향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면대면 상호작용에서 불편한 자극을 느끼기 때문에 SNS에서 맺는 대인관계를 편안하게 여기며 빠져들게 된다는 연구(Yen et al., 2012)와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회피 방식이 높아진다는 연구(박승혜, 2019)를 지지한다. 즉,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자들이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만을 보이고자 할지라도 사회불안이 낮으면 불편한 자극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감소하여 면대면 상호작용을 덜 회피하고 SNS 중독경향성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경험회피를 높이고 SNS 중독경향성을 증가시키는 경로가 높은 사회불안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를 지닌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회불안의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불안의 핵심적 특징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며 이는 낮은 자존감에서 나타난다(Harb et al., 2002). 그러므로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고자 하는 강박적인 생각과 태도를 줄이며 내면의 통찰을 유도하여 취약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임을 시사한다.

      앞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SNS 중독경향성에 관하여 개인의 심리적인 기제에 관한 이해를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SNS 중독경향성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내현적자기애나 외로움 등에 집중되었다. SNS는 일종의 사회적 공간이며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한 목적이 크므로(이희복 외, 2014)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성이 있다(Wachtel,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SNS 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표현적 욕구인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주목을 하였으며, 이 두 변인간의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을 통한 경험회피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새로운 모형을 밝혀냈다 .이는 완벽주의적 자기제시가 높더라도 사회불안을 줄이면 경험회피와 SNS 중독경향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SNS 중독경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불안에 대한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SNS 중독경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불안을 줄이는 것이 핵심적인 기제이며 추후 심리치료적 접근에서 유용하게 쓰일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사회불안이 나타나는 핵심 근원은 낮은 자존감(Harb et al., 2002)이다. 그러므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자존감 향상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사회불안을 낮추고 SNS 중독경향성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기에 왜곡된 결과가 자료에 반영될 수 있다. 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경험회피, 사회불안, SNS 중독경향성과 같은 척도들은 부정적인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연구 대상자들이 다소 방어적인 태도로 설문에 임하여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 면접을 하여 연구결과의 인과관계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SNS 사용빈도가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SNS 이용빈도가 늘고 있으므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청소년의 시기에는 타인과의 관계 역동에 따라 개인의 정서적 안녕감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채경선, 정윤주, 2015)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경험회피, SNS 중독경향성, 사회불안에 관한 연구를 하여 SNS 중독경향성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 중독경향성에 대하여 그 관계성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가 과도한 SNS 사용으로 인해 DSM-5의 행동중독으로 진단을 받은 임상 집단에서도 적용이 되는 지를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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